
제주은행은 제주지역 기반 특화 여

행 플랫폼 제주지니 가 도내 문화

행사 축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 지니 Live 서비스를 새롭

게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니 는 다양한 축제, 행사

정보를 여행객들이 쉽게 접해 양질

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주도민의 지역 행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누구나 직접 제주지니 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무

료개방하며 광고비 절감에도 큰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금탁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이찬민 국무조

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

기 소상공인팀장(52 사진)을 제주

지역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찬민 신임 제주지역본부장은 경

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제주지역

본부 부장, 보증기획팀장, 울산지부

장, 공제사업부장을 역임했다.

공제기금실장을 거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

진단에 파견됐다가

이번 인사에서 복귀

했다.

한편 이충묵 전 제

주지역본부장은 중

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

겼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소속 287개

회원사의 올해 11월 말 기준, 신규

도급한 공사는 488건에 4405억9600

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문 건설경

기 침체로 작년 동기 대비 전체 누계

로 볼 때 22.0% 감소했다.

24일 제주도회에 따르면 공종별 도

급계약 실적을 보면 건축공사가 275

건에 3020억원으로 17.0%, 토목공사

는 213건에 1385억원으로 32.0% 각

각 감소했다. 부문별 실적으로는 공

공부문이 1.0% 증가한 반면 민간부

문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9.0%를 기록한데 이어

11월 1.0%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주국제공항 진 출입 교

통체증 해소사업(90억원), 행복주택

건설공사(2건, 188억원), 국립청소

년생태센터 건설공사(도외공사, 71

억원) 등의 공사 계약이 이뤄지며 상

승세를 보였다. 최근 발주된 하수관

로정비 공사 등 중 대형 공사 계약이

이뤄지면 2019년 공공부문 건설경기

는 증가세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반면 민간부문은 지난 10월 -57.0

%에 이어 11월에도 50.0%나 줄었

다. 감소폭이 지난달에 비해 다소 줄

어들었지만 반등의 기회는 희박한

상황이다. 백금탁기자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100가구 가운데 7가구 이

상은 주택 자산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 새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의 주택

을 소유한 중장년층 가구의 증가세

가 확연했다.

24일 통계청 코시스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중장년

층가구는 10만2775가구이며 이 가운

데 7331가구가 소유 주택 자산가액

6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도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가

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점차 늘

고 있다. 올해 6억원 이상의 경우, 2

년 전인 2016년 4776가구에 견줘

2555가구(53.5%) 불었고, 전년도의

6404가구에 비해서도 927가구

(14.5%) 늘었다.

특히 도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중장년층가구 수는 서울과 경

기 등 대도시에는 밀리지만 울산

(7638가구), 강원(5652가구), 충북

(5449가구), 세종(4890가구) 전북

(4479가구) 전남(3954가구)보다 많

다. 가구 수 대비로 환산하면 세종을

제외하고는 타지역에 비해 제주의

중장년층이 고가의 주택을 많이 소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소유자

의 성별로는 남성 5638가구, 여성

1693가구다. 연령대별로는 40~64세

가 6188가구(84.4%)로 절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40~44세 909가구, 45~

49세 1322가구, 50~54세 1310가구,

55~59세 1383가구, 60~64세 1264가

구, 기타 1143가구 등이다.

반면 지난해 제주지역 중장년층 1

만2052가구(11.7%)가 소유한 주택

자산가액은 개별적으로 6000만원 이

하로 조사됐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심각하다. 이와 함께 소유 주택

자산 가액별로는 ▷6000만원 초과~1

억5000만원 이하 3만3694가구

(32.8%)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만2508가구(31.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만7190가구

(16.8%) ▷6억원 초과 7331가구

(7.1%) 등이다. 백금탁기자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6 경 제

24일
코스피지수 2190.08

-13.63
▼ 코스닥지수 638.91

-8.71
▼ 유가(WTI, 달러) 60.52

+0.08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84.26 1143.54 1EUR 1316.33 1264.97

100 1082.46 1045.24 1CNY 174.35 157.75

엔젤방문요양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제주의 노인요

양사업과 관련한 직업은 앞으로

유망 직종이다. 그러나 고령의 어

르신들을 돕고 상담하는 일은 그

리 쉽지 않은 녹록한 일임에는 틀

림없다.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없

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의 제주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대행업체로

선정된 (유)엔젤지원사업단 부설

엔젤방문요양지원센터(이하 센

터)는 어르신을 공경하며 내 부모

처럼 섬기고 보살피는 서비스 기

관이다. 제주지역 어르신들 위한

효도천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3명의 인력 채용

에 따른 인건비의 90%를 지원받

고 있다. 나머지 10%는 자체 부담

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투입한 이

들에 대해 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석 센터장은 2명은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여기

에 온지 2년 차가 된다 며 사업

연장승인을 통해 재계약한 상태

이며, 이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어

르신들에 대한 안전, 만족도, 근

황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요양보

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보호

사 관리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잘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

는 모니터링 역할로 매우 중요하

다고 했다.

이어 고 센터장은 나머지 1명

은 지난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식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며

노인복지 서비스 업무가 하루아

침에 숙달되는 일이 아니고 상담

에 따른 스킬(기술)도 갖춰야 하

기 때문에 센터로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어

르신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로 청

년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 대부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

편한 어르신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에 따른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인력풀을 통한

해당 업종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엔젤지원사업단은 유한회사로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어르신

들의 노후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

게 모시는 요양기관의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원 수행 및 외출시 동

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이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

요 서비스로는 신체활동(세면 구

강관리 목욕 도움 등) 지원, 일상

생활(취사 청소 세탁 등) 지원,

개인활동(외출 동행, 일상 업무대

행 등) 지원, 정서적(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동 대행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중장년층 7331가구 주택가액 6억

제주농협 애덕봉사회 사랑의 산타 제주농협 애덕봉사회는 24일 복지시설인 제주애

덕의 집과 가롤로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100여명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했다. 봉사회는 15년째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산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